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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 *

베드로의 전도 정신은 나 예수의 정신이다.

그 정신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하며 

생명들을 사랑한 정신이다.

그 전도 정신에 생명사랑 정신이 들어 있다.

하나님이 나 예수를 십자가 길로 가게까지 하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한 정신

이 시대 너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선생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한 정신

그 사랑의 정신이 바로 베드로의 전도 정신이다.

하나님의 사랑, 나 예수의 사랑, 

십자가 길을 가는 선생의 사랑이 

베드로의 전도 정신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나 예수의 정신, 이 생명사랑 정신으로 

한 자리에서 3천 명을 전도하였다.

이것은 나 예수의 역사였다.

나 예수를 온전히 사랑한 

베드로의 책임분담에서 나온 역사였다. 

그의 그 온전한 사랑의 책임분담 역사는

그동안 그가 나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100%의 회개 정신에서 나온 역사였노라.

그의 100%의 온전한 사랑의 회개가 

100% 온전한 사랑의 역사를 불러일으켰고 

100%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나 예수의 능력이 되어 사랑이 되어 

3천 명을 한 자리에서 전도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베드로의 전도 정신을 갖기 위해 

먼저 온전한 회개부터 해야 한다.

사랑의 회개를 해야 한다.

사랑의 회개가 회개의 근본이니 

모든 죄는 나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

이다.

그러니 신부들아, 

죄가 사탄이다. 죄가 사망이다.

죄가 마음과 혼과 영의 죽음이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한 자의 영혼은 죽었다 하지 않았느냐.

죄를 지어 영혼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탄이다. 

사탄은 죽음이다.

그 죽음은 사랑의 죽음을 의미한다.

아버지께서 창조한 모든 생명체는 사랑으로 존재하

는데 

아버지께서 창조한 온전한 그 자리에 

사랑은 없고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과 원망, 불만불평, 

분쟁이 가득하면, 죄로 가득하면,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탄은 사랑이 없는 사랑의 죽음인 것이니 

신부들아, 회개하고 나 예수를 사랑하여

사탄을 물리쳐라.

사랑이 죽어 있는 곳에,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곳에, 

어찌 생명이 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야 

사랑인 진리가 충만해야

사랑인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인 나 예수가 거해야

사랑인 하나님이 거해야 

사랑인 성령님이 거해야 

오직 생명이 충만할 수 있으니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생명을 전도하라.

사랑으로 전도하여 역사를 이루어라.

베드로의 전도 정신은 이와 같이 사랑이다.



선생도 이 사랑으로 베드로처럼 전도했다.

선생이 1년에 만 명씩 전도한 것을 

너희들도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는 선생의 전도 정신을 배워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생명사랑의 정신을 배워라. 

그 사랑은 책임감이다.

이 책임감도 사랑이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은 구원 받은 자의 책임감이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가장 위대한 책임감이다.

그 사랑은 성삼위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 절대적 사랑이 인류를 구원하게 한다.

그 절대적 사랑에서 나오는 생명사랑의 책임감은 

세상에서 가장 위력 있는 사랑이다. 

그리하여 선생의 그 사랑이 

가장 위력 있는 능력인 나 예수가 되어 

인류를 그 무거운 죄악에서 구원케 했다. 

이처럼 선생과 베드로는 

나 메시야가 갖고 있는 책임감으로

나 예수가 되어 3천 명을, 5천 명을, 만 명을 전도

하였다.

그러니 너희도 생명사랑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 예수가 되어 전도하라.

너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나 예수가 되어 전도하

라.

나 예수가 되어야 한다.

너희 주관과 사상을 베드로같이 그물 던지듯 집어 

던지고 

나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나 예수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

나 예수가 되라는 것은 나의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

다.

나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이다. 

나의 사랑의 마음과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다.

나 예수의 심정으로 재림을 외치고 

휴거의 비밀을 가르치고 

이 시대 섭리사와 선생을 증거하라는 것이다.

(“예수님,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3천 명 되는 인

원을 모아놓고 외쳐야 하나요?”)

3천 명은 표상의 숫자다. 

청중을 말한다.

그 청중이 40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3천 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1명이 되었든 

너희는 동일한 나 예수의 정신으로 

각각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는 것이다.

1명을 돌아오게 하면 

천 명도 만 명도 돌아오게 할 수 있으니 

1명도 3천 명으로 보고 외치라는 것이다. 

3천 명도 1명으로 생각하고 전도하라는 것이다.

1명도 못 돌이키는데 어찌 3천 명을 돌이키겠느냐.

또한 1명을 돌이킨 자들이 

어찌 3천 명을 돌이키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이처럼 축소 확대 법칙을 배워 

너희도 반드시 베드로처럼 3천 명을, 

청중을 전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어라.

그 능력이 시대 최고의 말씀인 

재림의 복음을 들은 너희에게 있으니 

반드시 믿고 실천할지어다.

생명의 역사를 이룰지어다.

그리하니 섭리사여, 

이제 베드로의 전도 정신으로 배가부터 하여라.

1명이 3천 명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배가부터 하

여 

반드시 2010년 생명구원 역사의 해를 이루자.

베드로의 전도 정신은 

나 예수의 정신이요, 선생의 정신이요, 사랑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니, 말씀이니, 성령이니, 

생명사랑의 책임감이니 

너희도 선생처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담대히 이 역사 재림의 복음 말씀을 

나 예수가 되어 전하길 바란다.

사랑한다.

사랑의 주, 생명의 주, 전도의 주 예수니라.


